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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과 지속성장의 열쇠, 기후테크 육성 나선다
- 산업부, 기후테크 스타트업·벤처캐피탈 14개사와 함께 간담회 개최

- 탄소중립시대 신성장동력으로 기후테크 육성 종합대책 마련 추진

  새정부 탄소감축 목표 달성과 함께 이를 지속 성장의 기회로 삼기 위해 

기후테크 산업을 적극 육성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9.16일(화) 서울에서 14개 기후테크 스타트업 및 벤처캐피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테크 스타트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기후테크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 기술을 통칭하는 것으로서, 

기후테크 육성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기후 신산업 육성, 글로벌 온실

가스 규제 대응 등을 위해 시급한 과제이다. 정부는 기후테크 산업을 탄소 

중립 시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키 위해 △ 연구개발-실증-사업화 전주기 

집중투자, △ 국내 시장 창출 및 해외시장 선점 지원, △ 기후테크 산업의 

성장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후테크 스타트업 및 투자업계 참석자들은 △ 기후테크 

산업 투자확대, △ 시장진입을 위한 제도 설계 및 규제 개선 등을 건의

하였다.

  산업부 조익노 국장은 “「대한민국 진짜 성장 전략」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에너지 전환과 혁신 생태계 확립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핵심과제로, 기후테크 스타트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오늘 논의된 

내용들은 관계 부처와 면밀한 검토를 거쳐 향후 기후테크 육성 종합 대책에 

반영함으로써 현장과 맞닿아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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